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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버지는 다르지만 어머니는 같은 쌍둥이가 있을 수 있

을까?

지난달 27일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첫 돌을 앞두고 

있는 칼더와 알렉산드라는 한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쌍둥

이이지만 생물학적으로는 유전자 절반만 일치하는 쌍둥

이다.

칼더-알렉산드라는 아버지가 2명, 어머니가 1명이다.

아버지인 사이먼 버니 에드워즈와 그레엄 버니 에드워

즈는 영국 런던에 사는 동성 커플로, 신혼여행으로 떠난 

캐나다에서 대리모 사이트에 사연을 올렸다. 사이트를 통

해 이들을 알게 된 뒤 대리모가 되어 주기로 결심한 여성

이자 쌍둥이의 어머니인 메그 스톤은 캐나다 여성으로, 

자신 역시 각각 12살·5살 된 아들을 키우고 있다.

세 사람은 캐나다에서 각각의 정자와 난자를 결합해 체

외수정을 시도했고, 이를 동시에 대리모의 자궁에 이식·

출산하는데 성공했다. 이들은 영국이 각기 다른 유전자

를 이용한 복합적인 체외수정은 허가하지 않고 있기 때

문에, 미국 및 캐나다 의료진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

려졌다.

대리모가 되어 준 스톤은“대리모 사이트에서 사이먼-

그레엄 커플의 프로필을 봤고, 이들이 매우 행복한 미소

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경찰청 소속의 

한 경찰이‘러시안룰렛’게임을 하다 사망

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다.

CNN에 따르면 이 경찰청의 캐틀린 앨릭

스(24·사진)는 지난달 24일 동료 경찰관인 

나다니엘 헨드렌(29)의 집에서 그와 러시

안룰렛 게임을 하던 중 나다니엘이 쏜 총

에 맞아 사망했다. 사건 당일 캐틀린은 비

번이었으며 나다니엘과 그의 파트너 경찰

관은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. 현장

에 있었던 또 다른 경찰관은 두 사람에게 총을 가지고 놀

지 말라고 경고하고 방을 나갔다고 전했다.

경찰은 성명에서 캐틀린과 나다니엘이 6연발 리볼버에 

총알 한 발을 장전하고 서로에게 한 번씩 방아쇠를 당겼

으며, 두 번째 세트에서 나다니엘이 방아쇠를 당기자마자 

총알이 발사됐다고 밝혔다. 이어 방을 나갔던 동료 경찰

아버지는 다르고 어머니는 같은 쌍둥이

‘러시안룰렛’ 게임하던 경찰 총맞고 사망

를 짓고 있다고 느꼈다.”면서“나는 얼마 전 배우자와 이

혼한 뒤 홀로 지내고 있었으며, 다른 누군가를 도울 수 있

는 일이라 여겨 대리모가 되기로 결정했다.”고 설명했다.

아버지 중 한 명인 사이먼은“스톤이 영상통화를 통해 두 

개의 배아가 모두 착상에 성공했다며 심장이 뛰는 소리를 

들려줬을 때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.”면서“우리

는 곧바로 캐나다로 날아갔고, 임신 19주차가 된 그녀의 

배에 손을 올리고 아기들의 발차기를 느꼈다.”고 당시를 

떠올렸다.

이어“우리 커플은 쌍둥이뿐만 아니라 그녀와 그의 아

이들까지 가족으로 맞이하기로 했다.”면서“동시에 우리

는 우리 커플에게 쌍둥이를 안겨 준 과학의 발전에 놀라

고 있다.”고 덧붙였다.

병원의 실수로 한 여성이 정신적 충격에 빠

졌다.

지난달 29일 뉴스위크에 따르면 쉬렐 파웰(48)

은 지난해 7월 남동생 프레드릭 윌리엄스(40)가 

뉴욕시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접했다. 

당시 병원 측에 따르면 파웰의 동생은 약물 과다

복용으로 뇌사상태에 빠졌고, 시간이 지나도 호

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. 결국 그녀는 다른 가

족과 상의 끝에 동생의 안락사를 결정했다.

이후 파웰은 가족들과 동생의 장례 준비를 하

던 중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들었다. 그녀가 안락사

를 결정한 남성이 실제로는 동생이 아닌 생면부

지의 다른 남성이라는 사실이었다.

조사 결과, 일의 발단은 안락사 결정을 통해 생

명유지장치가 제거된 남성과 파웰의 동생을 혼

동한 병원 측의 실수였다. 병원 측은 약물 과다

복용으로 실려 온 남성의 진료기록을 찾아 가족

에게 연락했는데, 이 과정에서 성별이 같고 나이

도 같은데다 이름까지 비슷한 남성을 파웰의 동

생이라고 착각하고 파웰에게 연락을 취했던 것.

실제로 파웰의 남동생은 40세의 프레드릭 윌

리엄스였고, 실수로 안락사 된 남성은 역시 40세

의 프레디 클레런스 윌리엄스였다. 파웰의 남동

생은 폭행 혐의로 맨해튼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

는 사실이 후에 밝혀졌다.

파웰은“숨진 남성이 남동생과 외모까지 비슷

해서 이러한 착오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짐작하

지 못했다.”면서“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죽

였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너무 놀라 어찌할 줄을 

몰랐다.”고 전했다. 이어“나는 알지 못하는 남성

의 마지막 숨이 꺼져가는 것을 지켜봤고, 후에 그

가 내 남동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매우 화

가 나고 눈물이 쏟아졌다.”며“누군가의 아버지 

또는 동생일 수 있는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이 믿

기지 않았다.”고 말했다. 

파웰은 이 같은 사실을 알리기 위해 안락사 된 

남성의 가족을 수소문하려 했지만, 당국은 사생

활 보호를 이유로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못한다

고 밝혔다.

현재 파웰은 해당 병원을 상대로 정신적 충격에 

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, 병

원 측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.

동생인 줄 알고 
안락사에 동의한 여성

관이 총소리를 듣고 돌아와 가슴에 총을 

맞은 캐틀린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지

만 결국 사망했다고 덧붙였다.

앨릭스의 어머니 에이미 채드윅은“딸은 

쉬는 날에도 동료들을 만나러 가곤 했다. 

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동료들과 유대 관

계를 위해 노력했던 것 같다.”고 말했다. 세

인트루이스 경찰청 측 변호인 킴벌리 가드

너는“계획된 살인은 아니었으나 나다니엘

이 근무 중 벌어진 사로고 1급 살인 혐의가 

적용됐다.”면서“3~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본

다.”고 말했다.

나다니엘은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.

‘러시안룰렛’은 19세기 러시아 감옥에서 교도관들이 

죄수들에게 강제로 시키며 누가 죽을지 내기를 벌인데서 

유래했다. 


